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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가격예보제”시행
앞으로석유제품예상가격을 1주일전에제공하는시스템이구축되고셀프주유소는늘어나게된다.
지식경제부는 9월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석유시장의소비자선택권확대방안과유통산업구조효율화방
안을 보고하고 유가 정보를 담은 오피넷에 1주일 후의 예상가격을 소개하는 유가 예보시스템을 신설함은 물론
주유소의유형별, 상표별가격도공개해비교하기쉽도록개선하겠다고보고했다.
또 가격정보와위치, 부대시설등주유소의모든정보가스마트폰이나내비게이션등을통해이동중에도실시
간으로제공할방침이다.
2011년부터는전국의모든주유소가가격표지판을가장잘보이는곳에고정설치할것을의무화할계획이다.
아울러셀프주유소도늘려나간다.
지경부는전체주유소의 95%인 4대정유기업상표주유소가아닌개인운영자가폴주유소의점유율확대를유
도하기위해 2011년부터 품질합격 마크를부여하는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 자가폴 주유소석
유제품에대한신뢰를높여나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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